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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의 역사에서 리더의 길을 묻다 

이 태 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사학 학사 – 한국사 석사 

■ 前)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 前)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황조근정훈장 수상(2011년) 

강연 
소개 

혜성같이 떠오른 화제의 인물,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으로 세계 정치와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신드롬’으로 표현되는 미국 사회 전반의 보수화 현상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 온 ‘시진핑의 중국’과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우호국 미국과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중국과의 사이에서 四面楚歌(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한미관계 최고 전문가 이화여자대학교 박인휘 교수는 G2의 격돌이 ‘국제 정세의 판’에 미칠 영향을 진

단하고, 새로운 판에서 우리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강연 
소개 

미중패권 충돌과 기로에 선 한반도 운명 

박 인 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미국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 前) 한미교류협회 연구위원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류처 처장 

한국 근대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운의 마지막 황제, 고종.  

그러나 최근 ‘일본이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권 침탈기부터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임에 집중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의 최고 석학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는 일제와 서구 열강들의 이권 쟁탈속에서도 진행된  

국가적 차원의 자력근대화 성과들과 사실에 기반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이 시대 리더들이 걸어가야 할 정도(正道)를 제시할 

것입니다. 정유년(丁酉年)의 시작, 패망하는 조선의 마지막이 아닌 대한민국의 시작으로서의 대한제국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과 위기극복의 혜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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